
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대국민 예방수칙
말라리아, 이것이 궁금하다!

말라리아 예방법에는 모기기피 및 예방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모기기피제 사용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

되며, 드물게는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 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권태감과  발열

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오심,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격리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환자 또는 접촉자 격리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혈 등을 통한 혈액 전파 가능성이 있어 헌혈을

금지해야 합니다.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

(주로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  말라리아의 경우,  해외  말라리아와  달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능합니다.

만약,  말라리아 발생 지역(해외) 여행 또는 거주 

후에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기 예방법

여행 전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및 약제내성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에 대해 숙지

•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  (해 질녁 ~ 새벽

 시간)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

• 취침 시에는 가급적 창문을 닫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며,  특히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외출 시에는 가급적 긴 팔, 긴 바지 등 을 착용하고,

 의복이나 노출된 부위에 기피제 사용

• 말라리아 예방 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위험

 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기간을 준수

• 해외  위험지역  여행 후  모기매개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

 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기

•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여행 중

여행 후

말라리아
온전한 인식이

안전한 예방을

만듭니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원충종류에 따라 총 5가지의 말라리아가 존재합니다.

문과 창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충망이 없을

시에는반드시 모기장을 사용합니다.

말라리아 환자 중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혈액내에 원충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경우, 매개모기가 감염되어 새로운 환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검사를 통해 혈액 내 원충이 사라졌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저녁(해질녘)부터 

새벽까지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으로 긴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합니다

기피제는 식약처에 등록된 용법용량을준수하며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종류 (잠복기) 분포

열대열말라리아
(9~14일)

주로  아열대  및  열대지방에  분포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병원성이 가장 높음

삼일열말라리아
단기(12~18일)
장기 (6~12일)

열대열  말라리아보다  증상은  심하지  않으나

지리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며,  주로  온대,

아열대지방에서 발생

사일열말라리아
(18~24일)

열대열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발생

빈도가 낮음

난형열말라리아
(12~18일)

아프리카  지역  및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

원숭이열말라리아
(11~12일)

원숭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종으로  최근

사람에서의 감염이 확인

주요 증상

전세계 말라리아 발생 및 위험지역

2018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전파경로

한국의 말라리아 발생현황

주요 임상증상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증상을 의미하며, 보다 자세한 증상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참조

연도별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

사람이 말라리아에

감염됨

모기가 흡혈하여

말라리아 감염

말라리아란? 말라리아 발생현황 국내 위험지역 방문 시

말라리아 감염예방 수치

말라리아 완치조사에 참여

권태감과 서서히 증가하는 발열이 초기 수일간 지속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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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소와 함께 하세요!

≥1 CASES

Certified malaria free

since year 2000

Zero CASES in 2016

말라리아 위험지역

1명 - 20명

41명 - 60명

61명 - 80명

101명 - 122명

2018년 1주 - 52주


